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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정책연구원-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, 

「2023년 학부모 소통 워크숍」운영

□ 이민정책연구원(원장 우병렬)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주배경 

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가 국내 학부모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상호

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다문화교육센터(다+온 센터)와 공동으로 

“2023년 학부모(보호자) 소통 워크숍”을 운영하고 있다.

❍ 이번 워크숍은 총 3차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, 10월 28일 ‘다양한 음식과 

함께 디너파티(이주민 음식문화체험, 1차 교육)’, 11월 15일에는 ‘서울시티

투어 및 소그룹 전통문화체험(2차 교육)’을 진행하였고, 12월 9일은 학부모 

어울림 프로그램 ‘어서와! 다+온센터는 처음이지’를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워크숍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자녀를 

양육하고 있는 20여 가족이 참여하여 가족 간의 소통과 다문화 감수성 

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.

❍ 1차와 2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“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

있었는데,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며 서로 간 벽을 허물 수 있었다”,

“나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아이들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.

이번 워크숍 참여를 통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”는 소감을 

표현했다.



□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 소통 워크숍을 진행 

중이며, 올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통합 

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.

□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“우리보다 먼저 이민을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

검토하면 학부모 간의 소통은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

한다. 이와 같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교육을 통해 지역의 사회통합을 

이루어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
붙임1 학부모 소통 워크숍 사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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